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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왕고래 프로젝트와 
융자금 감면은 전혀 관계가 없음

<보도 주요내용> 

□ 경향신문은 10.16(목) 「정부, ‘대왕고래’와 동일한 광구 개발 실패로 이미 

1,000억원 지출」 기사에서 한국석유공사는 ‘대왕고래 프로젝트‘와 동일한 

광구에서 우드사이드 철수로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미 1,000억원이 

넘는 융자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,

  ㅇ 액트지오사의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재개한 정부는 지난 6월 13일 

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또다시 성공불융자 제도 활용을 추진하겠다는 

계획을 보고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>  

□ 이번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(대왕고래 구조 등)는 ’23년 심층 유망성 

평가를 통해 새롭게 도출되었으며, ’22년에 융자금을 감면해 준 구조들

(’12년 주작, ’15년 홍게 구조 등)과는 전혀 다름

 ㅇ 또한, 우드사이드가 철수해서 감면받은 것이 아니라 경제성 있는 석유·

가스발견에 실패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통해 감면요건*에 해당한다고 

판단되어 ’22.6월 융자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우드사이드 철수와 융자금 

감면을 연계시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

    *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(융자금 원리금의 면제) 제2항 제1호 상업적 생산에 
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

□ 정부는 ’17년부터 공기업에 대해 성공불융자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,  

대왕고래 구조에 대해서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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